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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제57회)도 사시 제2차시험 실시  

2015년 제57회 사법시험 2차시험이 치러진 중앙대학교 시험장에서 만난 응시생들은 “충

실히 공부를 했다면 어렵지 않게 답을 쓸 수 있는 수준”이었다는 응시소감을 전했다.

응시생 A씨는 “다 나올만한 문제들이 나와서 굉장히 무난한 시험이었다”며 “문제가 쉽다

보니 오히려 함정이 많지 않았나 의심이 들 정도였다”고 말했다. 

같은 취지에서 응시생 B씨도 “준비가 부족했던 탓에 어려웠지만 불의타라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없었다”며 “충실히 공부한 응시생들의 경우 답을 작성하는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

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처럼 문제 자체의 난이도에 대해서는 무난했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일부 응시생들은 시간부족을 호소하기도 했다. 

응시생 C씨는 “행정법의 경우 논점이 많았고 헌법은 전형적인 문제들이 출제되긴 했지만 

1문이 다소 복잡했다”며 “알고 있는 내용을 전부 답안지에 쏟아내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응시생 D씨는 “대부분 학원에서 중요하다고 꼽아준 문제들이었고 지난해에 비

해 확실히 쉬웠다”며 “헌법은 20분가량 시간이 남았다”며 상반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시험에서 눈에 띄는 문제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사회적 관심을 모았던 간

통죄에 관련된 문제다. 다만 간통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묻는 문제가 아닌 위헌결

정의 소급효와 합헌결정의 기속력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다. 

이에 대해 응시생 E씨는 “정확히 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기가 좀 어려웠다”며 

“특히 문제의 중요성이나 비중에 비해 배점이 너무 크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의견을 제시했

다. 비슷한 의견으로 응시생 F씨는 “전체적으로 문제 자체는 쉬웠지만 배점이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 행정법의 경우 앞 부분에서 제시해줬어야 하는 내

용이 문제의 뒤쪽에서 갑자기 나오는 등 앞뒤가 맞지 않아 다소 매끄럽지 못했던 것 같다”고 

평했다. 한편 제57회 사법시험은 150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치러진다. 이번 2차시험은 오는 

27일까지 4일에 걸쳐 치러지며 10월 7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11월 4일부터 6일

까지 면접시험이 진행되며 최종합격자 발표일은 11월 1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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